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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황전원, 이동곤 사퇴! 세월호 가족과 안산시민 

모욕하는 자유한국당 혐오정치 중단!
– 세월호 참사 진상규명 가로막는 자유한국당 규탄 시민사회단체 

기자회견 –

세월호 참사 발생후 4년동안 자유한국당은 뭘 했는가. 진상규명을 방

해하고 희생자들과 그들의 가족들을 모욕하는데 시간을 보내지 않았는가. 
이제야 제대로 된 단추를 끼워야 할 때 그들은 다시 진실의 길목 앞에 

서성이며 훼방을 놓고 있다. ‘살균제 사건과 416세월호 참사 특별조사위

원회(사회적 참사 특조위-2기 특조위)’에는 1기 특조위에서 진상규명을 

방해했던 황전원이 특조위원으로 재임명되었다. 선체조사위원회에는 세월

호 침몰 침수 원인을 4년동안 감춘 이동곤이 위원으로 되어 있다. 모두 

자유한국당이 추천한 인사들이다. 다시 세월호 가족들이 삭발을 하고 단

식을 하며 이들의 사퇴를 요구하고 있다. 이들뿐 아니라 선체조사위원 김

영모, 김철승, 공길영 등도 침몰침수 실험을 알고 있었다는 의혹이 있다. 
이들 모두를 그대로 두고 진상규명을 할 수 없다는 가족들의 절규를 우

리는 외면하지 않겠다. 황전원, 이동곤은 즉각 사퇴하고 진상규명 은폐에 

가담한 모든 동조자들은 보고서 작업에 관여해서는 안된다. 

자유한국당이 무슨 자격으로 감히 특조위원들을 추천하는가. 1기 특별

법을 만들 때, 1기 특조위가 진상규명할 때 자유한국당이 무슨 짓을 했

는지 모두 기억하고 있다. 국민을 바보로 알지 마라. 당장 자유한국당은 

세월호 참사 피해자와 희생자 유가족, 그리고 국민 앞에 사죄하라. 그것

밖에 당신들이 세월호 참사 앞에 할 일은 없다. 

안산시에서 벌어지는 일들을 보자. 416시민안전공원을 세우는데도, 자
유한국당 지방선거 입후보자들은 ‘납골당’ 운운하며 희생자들을 모욕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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있다. 제대로 추모하고 위로하기에도 부족한 시간인데, 여전히 자신들의 

정치적 이해득실을 따지며 차마 입에 담지 못할 말들을 버젓이 현수막으

로 내걸기도 했다. 세월호 참사 이후 ‘다른 사회를 만들겠다’는 안산시민

들과 국민들의 다짐은 참사의 희생자들을 추모하고 기리며 다시는 이와 

같은 참사를 만들지 않겠다는 위로와 치유의 길이었다. 그런 마당에 자유

한국당 출마자들의 말은 참사의 2차 피해로 이어지고 있다. 그만 멈추라. 
이미 당신들의 말은 충분히 상처였고 야만이었다. 

 여기 모인 우리들은 요구한다. 

 황전원, 이동곤은 사퇴하라. 
 세월호 가족과 안산시민 모욕하는 자유한국당은 혐오정치를 중단하라. 
 자유한국당은 세월호 참사와 관련된 모든 일에 아무것도 하지 마라. 

가만히 있으라. 국민에게 가만히 있으라 한, 당신들이야 말로 가만히 있

으라. 

2018. 4. 25.
기자회견 참가자 일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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